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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traceptive knowledge,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career 

tract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design using an exploratory survey methodology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69 high school female students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Results: In the experience of sexual behaviors(grasping hand, hugging, petting, deep petting, sexual intercourse), 

technical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howed more experiences th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ontraceptive 

knowledge, the score of high school students' contraceptive knowledge was higher than technical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chnical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raceptive knowledge according to grade, academic record, sex education experienc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according to grade, academic record, parents' attitude about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In the technical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raceptive knowledge according to demographic, sexual behavior, and contraceptive related characteristic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according to grade, parents' attitude about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at school. There wa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eptive knowledge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Conclus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prevalence rate of contraceptive attitude using more reliable 

variables. A sex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for promoting use of contraceptive measure and formation of 

positive contraceptive attitude among high school fe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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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음주, 흡연, 약물

사용, 폭력, 성문제 등이라 할 수 있으며(오금숙, 

2003) 이 중 한 가지 문제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이어서 다른 문제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현숙, 오현이, 조은아, 2006). 

  특히, 최근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

는 음란물에 노출되어 성충동을 자극받고 있으며(모

현숙 등, 2006) 이성교제를 통해 가벼운 성 접촉에

서 시작하여 성교경험 등 성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 이로 인해 

여학생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 

성병 감염 등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의 중

단, 미혼모,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개인적 자존감의 

저하, 성 정체성의 혼돈, 이성에 대한 불신, 동료집

단으로부터의 탈락 등 사회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외에도 불임, 자궁외 임신, 전치태반 등 전 

생애적인 성 생식 건강문제와 함께 양육의 문제, 결

혼 부적응 등의 다각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최

연순 등, 2003). 

  여고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성접촉은 키스가 

22.0%이며(손정남, 2003), 성교 경험은 1.5%(손정남, 

2003), 4.8%(장순복, 유명숙, 이선경, 2001), 7.0%(최

소영 등, 2004) 등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점차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첫 성교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임신, 인공유산 및 미혼모의 비율도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오금숙, 2003; 최소영 등, 2004).

  피임은 자신이나 상대자의 임신, 출산 등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며 임신뿐만 아니라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임지식과 피임행위의 실천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미종, 2001).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교 성교육에서의 피임교육은 오히려 혼전 성행

위를 허용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김선정, 200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김종출, 

2000; 모현숙 등, 2006)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임에 

대한 단독 연구는 10대 여성의 피임지식 조사(최소

영 등, 2004)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청소년의 성경험 관련요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는 

학년, 학교성적, 자극 추구 특성, 가정 환경요인으로 

함께 사는 부모와 가족, 학교 환경요인으로 학교계

열 등이 보고되었는데, 여성보다 남성이(조미옥, 김

증임, 2004),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

생의 성경험이 더 높은 것(김경희, 권혜진, 정혜경, 

2004; 김종출, 2000)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피임지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최소영 등, 2004), 

성관계 시 대부분 피임을 실천하지 않아(이선경, 

2000) 10대 임신의 결과로써 임신중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피임교육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으

로 시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최소영 등,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지식, 태도, 자아효능감 

등이라고 보고되었으며(임현자, 조유향, 2002; 허명

행 등, 2007) 임신예방 및 성병예방을 위해 콘돔사용 

행위(강희선, 2001; 조은정, 2006)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적 문제에 취약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계열 간 제 특성에 따른 피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여고생

들을 위한 피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10대 임신과 낙태, 미혼모 문제와 관련하여 인문

계와 실업계 여고생들의 피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

능감의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성행동 및 

피임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3)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제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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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피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

한다.

  4)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가. 피임지식

  피임지식이란 생식기관과 관련된 해부 및 생리, 

피임의 효과 및 사용 등과 관련된 지식을 말하며

(Wang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김선정(2003)이 제

작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나. 피임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추천된 행위들

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

(Bandura, 1977). 피임 자기효능감이란 성교활동 상

황에서 피임사용을 가능케 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강희선(2001)의 도구

를 연구자가 피임용어로 수정․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들의 피임에 대

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단면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G

구에 위치한 1개 인문계 여고와 1개 실업계 여고 1, 

2, 3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개 여고에 

총 380부(인문계의 경우 200부 배포, 실업계 180부 

배포)를 배포하였으며 최종 수거된 375부 중 자료분

석에 부적합한 6부를 제외한 369부를 본 연구에 사

용하였다.  

3. 연구도구

가. 피임지식

  본 연구에서는 피임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정

(200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배란기 계

산법, 콘돔, 질외사정법, 경구피임약, 점액관찰법, 정

자와 난자, 자궁 내 장치, 자연주기법, 질정, 불임수

술, 응급피임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을 하였을 경우에는 1점 씩 가산하

여 총 15점 만점이 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피임지식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97

이었다. 

나. 피임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강희선(2001)이 콘돔사용 자기효능감의 도

구로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피임용어로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성 친구에게 성 관

련 경험에 대한 질문, 안전한 성행위에 관한 대화, 

콘돔사용의 주장, 피임기구의 구입, 피임 준비, 성적 

통제, 피임방법의 정확한 사용, 피임방법의 이행, 피

임사용의 지속성, 피임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자신없다’에서 ‘매

우 자신있다’ 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

며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을 경우 5점, 

가장 낮을 경우 1점으로 처리하였다. 10개 문항에 

있어 자기효능감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 

나타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해 자기효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26

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에 의해 편의추

출된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도구에 대한 사전 심의과정을 거친 후 기관 담

당자에게 연구승인을 받았다.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담당 교사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

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 이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연구 

종료 후 곧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구두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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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 369)

특성 구분 실수(%)
인문계(n=194) 실업계(n=175)

 χ2  p
n(%) n(%)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22(33.1)

127(34.4)

120(32.5)

 63(32.5) 

 69(35.6)

 62(32.0)

 59(33.7)

 58(33.1)

 58(33.1)

 .24 .887

성적수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38(10.3) 

234(63.4)

 97(26.3)

 16( 8.2)

117(60.3)

 61(31.4)

 22(12.6)

117(66.9)

 36(20.6)

6.43 .040

부모님 

생존여부

모두 계심

편친 혹은 안계심

339(91.9)

 30( 8.1)

185(95.4)

  9( 4.6)

154(88.0)

 21(12.0)
6.67 .010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수적

보통

개방적

 109(29.5) 

 194(52.6)

  66(17.9)

 64(33.0)

 94(48.5)

 36(18.6)

 45(25.7)

100(57.1)

 30(17.1)

3.07 .215

에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행위 경험 및 피임 관

련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

출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 및 성행

위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하

였다. 대상자의 피임지식, 피임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다.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을 산출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교별 분포는 인문계 52.6%, 실업계 

47.4%로 인문계 여고생들의 비율이 실업계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학년별로는 인문계의 경우, 3학년 

32.5%, 2학년 35.6%, 1학년 32.0%였고, 실업계는 3

학년 33.7%, 2학년 33.1%, 1학년 33.1%로 거의 고

른 분포를 보였다. 성적수준은 인문계와 실업계 여

고생들 모두 중위권이라는 응답이 각각 60.3%, 

66.9%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 여고생들의 경우 

자신이 하위권이라는 응답이 31.4%인데 비해 실업

계 여고생들은 2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6.43, p=.040). 부모님 생존여부는 인문

계 여고생의 경우 95.4%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셨

으나 실업계 여고생은 88.0%가 생존해 계시는 것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
2=6.67, p=.010).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48.5%, 57.1%로 가장 많았

고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인문계가 33.0%, 실업계가 

25.7%였다<표1>. 

2. 대상자의 성행동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성행동 특성은 <표2>와 같다. 현

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인문계 10%, 실업

계 26.9%로 실업계 여고생들의 이성교제 비율이 인

문계 여고생들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2=16.95, p=.000). 

  성행동 경험을 살펴보면 이성과 손잡기(χ2=47.25, 

p=.000), 포옹(χ2=49.69, p=.000), 키스(χ2=62.66, 

p=.000), 애무(χ2=22.47, p=.000), 진한 애무(χ
2=7.99, p=.020), 성교(χ2=14.53, p=.001) 경험에 

있어 실업계 여고생들이 인문계 여고생들보다 경험

이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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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들의 성행동 특성   (N=369)

특성 구분 실수(%)
인문계(n=194) 실업계(n=175)

χ2 p
n(%) n(%)

현재 

이성교제 

유

무

 67(18.2)

302(81.8)

 20(10.3)

174(89.7)

  47(26.9)

 128(73.1)
16.95  .000

손잡기

전혀 없음

한두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매우 많음

 72(19.5)

113(30.6)

115(31.2)

 69(18.7)

 47(24.2)

 82(42.3)

 45(23.2)

 20(10.3)

  25(14.3)

  31(17.7)

  70(40.0)

  49(28.0)

47.25  .000

포옹

전혀 없음

한두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매우 많음

128(31.7)

101(27.4)

 96(26.0)

 44(11.9)

 93(47.9)

 58(29.9)

 31(16.0)

 12( 6.2)

  35(20.0)

  43(24.6)

  65(37.1)

  32(18.3)

49.69  .000

키스

전혀 없음

한두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매우 많음

232(62.9)

 62(16.8)

 52(14.1)

 23( 6.2)

157(80.9)

 22(11.3)

 12( 6.2)

  3( 1.5)

  75(42.9)

  40(22.9)

  40(22.9)

  20(11.4)

62.66  .000*

애무

전혀 없음

한두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매우 많음

331(89.7)

 23( 6.2)

 11( 3.0)    

  4( 1.1)

187(96.4)

  4( 2.1)

  1( 0.5)

  2( 1.0)

 144(82.3)

  19(10.9)

  10( 5.7)

   2( 1.1)

22.47  .000*

진한 애무

전혀 없음

한두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매우 많음

343(93.0)

 20( 5.4) 

  4( 1.1)

  2( 0.5)

187(96.4)

  5( 2.6)

  1( 0.5)

  1( 0.5)

 156(89.1)

  15( 8.6)

   3( 1.7)

   1( 0.6)

 7.99 .020*

성교
전혀 없음

한두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매우 많음

344(93.2)

 13( 3.5)

  9( 2.4)

  3( 0.8)

189(97.4)

  2( 1.0)

  1( 0.5)

  2( 1.0)

 155(88.6)

  11( 6.3)

   8( 4.6)

   1( 0.6)

14.53 .001*

*Fisher's exact test

  성행동 경험에 있어 ‘한두 번 경험이 있다’ 에서부

터 ‘매우 많은 경험이 있다’를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때, 이성과 손을 잡아 본 경험은 인문계

의 여고생의 경우 75.8%, 실업계의 경우는 85.7%, 

포옹경험은 인문계 52.1%, 실업계 80%, 키스경험은 

인문계 19.1%, 실업계 57.1%, 애무경험은 인문계 

3.6%, 실업계 17.7%, 진한 애무경험은 인문계 3.6%, 

실업계 10.9%, 성교경험은 인문계 2.6%, 실업계 

11.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들의 피임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피임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최근 6개월 이내 성교경험이 있는 13명(7.4%)의 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 시 피임방법 사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항상 사용했다’ 1명(7.7%), ‘가끔 사용

했다’ 6명(46.2%),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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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들의 피임 관련 특성                                                            (N=369)

특성 구분
인문계(n=194) 실업계(n=175) 

χ2 p
 n(%)  n(%)

*최근 성교 시

피임방법

사용여부

항상 사용

가끔 사용

전혀 사용 안함

  0( 0.0)

  0( 0.0)     

  0( 0.0)

  1( 0.6)

  6( 3.4)

  6( 3.4)

가정에서의 

피임교육 

있음

없음

 35(18.0)      

159(82.0)  

 38(21.7)

137(78.3)
 .78 .433

학교에서의 

피임교육

있음

없음

        166(85.6)

         28(14.4) 

161(92.0)

 14( 8.0)
3.78 .070

알고 있는 

피임방법

(중복응답)

콘돔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기초체온법

먹는 피임약

자궁내장치

페미돔

난관절제술

정관절제술

응급피임약

없음

176(90.7)

100(51.5)

144(74.2)

 13( 6.7)

 55(28.4)

180(92.8)

107(55.2)

 87(44.8)

 88(45.4)

 85(43.8)

 75(38.7)

  3( 1.5)

164(93.7)

 77(44.0)

101(57.7)

  3( 1.7)

 42(24.0)

152(86.9)

 80(45.7)

 87(49.7)

 41(23.4)

 33(18.9)

 43(24.6)

  7( 4.0)

성지식

습득경로

(중복 응답)

대중매체

인터넷

친구나 선배

잡지나 책

부모님

보건선생님

기타

없음

 26(13.4)

 38(19.6)

 49(25.3)

 14( 7.2)

  6( 3.1)

 83(42.8)

 17( 8.8)

  9( 4.6)

 41(23.4)

 50(28.6)

 45(25.7)

  9( 5.1)

 10( 5.7)

 43(24.6)

 24(13.7)

  9( 5.1)

알고 싶은 

성교육 내용

(중복 응답)

남녀생식기

성교행위

성충동

자위행위

임신 및 출산

성병

피임

유산

기타

없음

   2( 1.0)

  21(10.8)

  10( 5.2)

   7( 3.6)

  46(23.7) 

  46(23.7)

  16( 8.2)

  12( 6.2)

   6( 3.1)

  46(23.7)

   2( 1.1)

  19(10.9)

  10( 5.7)

   9( 5.1)

  43(24.6)

  39(22.3)

  14( 8.0)

  12( 6.9)

   4( 2.3)

  51(29.1)

* 최근 6개월 이내 성교 경험이 있는 여고생들의 피임방법 사용 여부

(46.2%)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은 인문계 여고생

들의 경우 18.0%, 실업계 여고생들의 경우는 21.7%

였으며 학교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은 인문계 

85.6%, 실업계 92.0%로 실업계 여고생들의 피임교

육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피임방법을 질문한 결과 인문계 여고

생들은 먹는 피임약이 9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콘돔 90.7%, 월경주기법 74.2%, 자궁내 장치 

55.2%, 질외사정법 5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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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  

인문계(n=194) 실업계(n=175) 
t p

Mean±SD Mean±SD

피임지식 4.68±3.17 3.19±2.44  5.07 .000

피임 자기효능감 33.05±6.19 33.27±7.65  -.31 .761

<표 5> 인문계 여고생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

특성 구분
피임지식 피임 자기효능감

Mean±SD F/t p Mean±SD F/t p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89±2.31

4.62±2.91

6.56±3.17 

 26.62 .000

31.83±6.13

32.65±6.83

34.73±5.13

3.76 .025

성적수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7.06±3.51

4.85±3.20

3.73±2.63

  7.91 .001

36.06±5.22

32.73±5.79

32.87±6.98

2.11 .124 

부모님의 

생존여부

모두 계심

편친 혹은 

모두 안계심

4.64±3.14

5.44±3.84  -.74 .460

33.14±6.28

31.22±3.49 .905 .366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수적

보통

개방적

4.63±2.89

4.61±3.41

4.97±3.03

  .19 .830

32.73±5.07

31.91±6.67

36.56±5.52

7.98 .000

가정

피임교육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4.86±3.31

4.64±3.15
  .36 .717

34.17±6.13

32.79±6.19
1.19 .236

학교

피임교육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5.02±3.19

2.68±2.21
 3.73 .000

33.36±6.17

31.21±6.09
1.70 .090

현재 이성교제 

유무

예

아니오

3.75±3.51

4.79±3.12
-1.39 .166

32.95±8.51

33.06±5.89
-.07 .942

성교경험

유무

예

아니오

1.5±0.71

4.75±3.17
 1.44 .151

32.50±3.54

33.40±6.24
.136 .892

비해 실업계 여고생들은 콘돔이 93.7%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먹는 피임약 86.9%, 월경주기법 

57.7%, 페미돔 49.7%, 자궁내 장치 45.7% 순으로 

나타났다<표3>. 

4.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 피

임 자기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

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고생의 피임지식은 15점 만점에 인문계가 

4.68점, 실업계가 3.19점으로 인문계 여고생들이 실

업계 여고생들보다 피임지식이 1.49점 정도 더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5.07, p=.000). 피임 자기효능감은 50점 만점에 

인문계 33.05점, 실업계 33.27점으로 인문계 여고생

들과 실업계 여고생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305, p=.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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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업계 여고생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 차이

  특성   구분
피임지식 피임 자기효능감

Mean±SD   F/t    p Mean±SD    F/t  p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3.05±2.51

2.97±2.38

3.57±2.43

 1.04  .356

33.07±8.40

32.95±6.60

33.79±7.91

   .21 .814

성적수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3.41±1.68

3.32±2.57

2.64±2.38

 1.19  .308

37.36±5.99

32.36±7.49

33.72±8.35

  4.19 .017

부모님의 

생존여부

모두 계심

편친 혹은 

모두 안계심

3.07±2.35

4.09±2.91 -1.81  .071

33.49±7.47

31.62±8.89   1.05 .293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수적

보통

개방적

3.11±2.42

3.26±2.48

3.10±2.39 

  .08  .920

33.71±7.77

32.11±7.34

36.47±7.72

  3.98 .020

가정

피임교육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3.47±2.45

3.12±2.44
  .79  .427

33.26±5.41

33.27±8.18
  -.01 .996

학교

피임교육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3.23±2.41

2.79±2.81
  .65  .515

33.72±7.48

28.07±7.88
  2.69 .008

현재 이성교제 유무
예

아니오

3.47±2.73

3.09±2.33
  .89  .370

34.94±8.68

32.66±7.17
  1.61 .112

성교경험

유무

예

아니오

3.05±2.86

3.21±2.39
  .28  .780

31.15±6.30

33.54±7.78
  1.32 .189

5. 연구 대상자들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과 피

임 자기효능감의 차이

가. 인문계 여고생의 제 특성별 피임지식,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

  인문계 여고생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과 피임 자

기효능감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제 특성별 피임지식

을 살펴보면 학년(F=26.6, p=.000), 성적(F=7.91, 

p=.001), 학교에서의 피임교육 경험(t=3.73, p=.000)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인문계 

여고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 성적일수록, 학교

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일 경우 피임지

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인문계 여고생의 제 특성별 피임 자기효능감을 살

펴보면 학년(F=3.76, p=.025), 이성교제에 대한 부

모의 태도(F=7.98, p=.000)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인문계 여고생의 피임 자기

효능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

의 태도가 개방적인 경우에서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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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실업계 여고생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과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 

  실업계 여고생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과 피

임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

갈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고생이 교육을 받지 않은 여고생들 보다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

면, 성적(F=4.19, p=.017),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

의 태도(F=3.98, p=.020), 학교 피임교육(t=2.69, 

p=.0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업계 여고생은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개방적인 경우, 학교에서 피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피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6.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

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

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

수 간에는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인문계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은 

정상관관계로 피임지식이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

이 높게 나타났다(r=.378, p=.000).  또한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 간에도 정상

관관계가 있어, 피임지식이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54, p=.001).

<표 7>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인문계 실업계 

피임지식 피임지식

피임 자기효능감
r=.378

(p=.000)
r=.254

(p=.001)

Ⅳ. 고  찰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성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계열별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교경험은 인문계가 2.6%, 실업계가 

11.4%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실업계 여고

생이 인문계 여고생보다 성교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여고생 성경험을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1.5%(손정남, 2003), 4.8%(장순복 

등, 2001), 7.0%(최소영 등, 2004) 등에 비해 더 높

은 결과이다. 이로써 여고생의 성경험은 더욱 증가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실업계 여고생

의 성경험이 인문계 여고생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종출(2000)의 연구에서 인문계 남고생

에 비해 실업계 남고생의 성경험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김경희 등(2004)의 연구에서 남고

생의 성경험 예측요인으로써 학교계열이 포함되었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성교경험 이외에 이성과 손

잡기, 포옹, 키스, 애무, 진한 애무 등에서도 실업계 

여고생의 성행동 경험이 인문계 여고생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실업계 여고생의 성경험에 따른 성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인문계 여고생보다 높을 것임을 추

정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임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

욕을 강조하고 청소년 임신율의 감소에 일차적 결정

요인을 피임방법의 실천으로 보아 피임방법의 사용

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John 등, 2007). 따라서 여

고생들의 가벼운 성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성행동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성문제 예방을 위해

서는 피임실천을 보다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청소년의 피임실천은 매우 저조하며 피임지

식 의 수준 또한 낮다는 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

고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성교 경험이 있는 대상자 13명(7.4%) 중 7.7%만이  

피임방법을 항상 사용하였으며 46.2%는 피임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경(2000)

의 연구에서도 성교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 중 

46.9%가 피임방법의 사용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 반면에 장순복 등(2001)의 연구에서는 성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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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중 67%가 피임을 실천했다고 하여  비교적 

높은 피임실천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성교경험자 

중 피임경험의 유․무만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

기에 본 연구에 비해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온 것으

로 사료된다. 피임은 실천뿐만 아니라 지속성에 따

라 안전한 성 건강이 유지되므로(강희선, 2001) 지

속적인 피임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청소년 성교육은 주로 순결교육을 강조하

였으며 오히려 피임교육이 성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생각에서 최소한의 피임교육만을 시행해 왔다. 그러

나 앞으로의 피임교육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 

즉, 성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성 접촉 상황별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과 원치 않는 성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임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가정

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인문계가 

18.0%, 실업계가 21.7%, 학교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은 인문계가 85.6%, 실업계가 92.0%로 나타났

다. Young(1996)은 청소년 성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육방법과 전략에 의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학교에서의 피임교육에 비해 가정에서 이루어

지는 피임교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고등학생

은 발달과정상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는 시기이지만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성교육은 성지식의 

증가뿐만 아니라 성태도의 변화에 더욱 효과적이므

로(엄진숙, 2004) 여고생들이 부모와 대화를 통해 

피임에 대한 내용을 나눌 수만 있다면 피임지식뿐 

아니라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지식을 얻는 가장 주된 경로는 인문계 여고생의 

경우 보건선생님(34.1%), 실업계 여고생의 경우에는 

인터넷(28.6%)이라고 응답하였다. 인문계 여고생의 

경우 보건선생님을 통해 성지식을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지

만 실업계 여고생에서 성지식을 얻는 주된 경로가 

인터넷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하겠다.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

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지

식을 습득하는 것은 스스로가 음란매체의 무분별한 

성적 자극에 노출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백경신과 

정승교(2006)는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여고생이 

비노출군에 비해 성지식, 성에 대한 과장및 왜곡이 

높았으며 성에 대한 호기심도 높았고 혼전성교에 대

해서도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

라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성지식을 얻는 실업계 여

고생에게 학교는 정규교과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성지

식을 전달함으로써 인터넷 음란물에의 노출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성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피임방법에 대해 인문계 여

고생은 먹는 피임약(92.8%), 실업계 여고생은 콘돔

(93.7%)이라고 하였다. 콘돔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

라 HIV 감염을 포함한 성전파성 질환 예방에도 매

우 효과적인 피임방법이다(박상화, 2000). 따라서 피

임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감염 예방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콘돔사용법에 대

한 피임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고생의 피임지식을 살펴보면, 15점 만점에 인문

계 여학생은 4.68점, 실업계 여학생은 3.19점으로 인

문계 여고생이 실업계 여고생보다 피임지식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

고생의 피임지식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선정(2003)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결과, 피임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피임지식은 실험군이 4.17점, 

대조군은 4.12점으로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인문

계 여고생의 점수가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은 중학생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허명행 등(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의 피임지식을 만점이 20점인 도구로 측정한 결과, 

평균 15.33점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피임지식의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미성년

인만큼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행하는 성교가 대부분

이라서 평소 피임의 중요성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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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성

교의 기회가 많고 또한 상호간에 합의된 성교가 진

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필요로 하

는 피임지식을 평소 나름대로 습득하게 됨으로써 이

에 비롯된 지식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김선정(2003)의 연구결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인공유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

이 63.7%인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이 충동적인 성행

위 후 인공유산을 선택함으로써 이들이 겪게 될 건

강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해 나갈 필

요가 있겠다. 즉흥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 하에서 

성교를 경험하는 여고생들. 특히 실업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예방에 필요한 예방

적 성교육으로서의 피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인문

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 성적일수록,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피임에 대한 지

식이 높았다. 실업계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을수록,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피임지식이 높았

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김경희 등, 2004)에 의하면 성적은 남자 청소

년의 성경험 예측요인으로도 보고되어 상위권 성적

의 고등학생은 피임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성경험 또

한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현실에서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자

존감이 저하되면서 좌절감, 무력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가중되어 일탈행위

가 증가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경험 위험

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성교육 프

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실업계 여고생에서 피임교육의 경험이 피임지식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는, 

김선정(2003)의 연구에서 피임교육 실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임지식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업계 여고생이 피임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목 내에 피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

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 나간다면 피임지식의 수

준을 점차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

고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피임교육을 

실시하되, 학년별, 성적수준별, 다양한 피임교육 경

험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피임교육을 계획하고 실

시함으로써 성문제 감소 효과를 이룰 수 있어야 하

겠다. 

  자기효능감은 금연, 체중조절 등 여러 건강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피임

(Mahoney, Thombs, & Ford, 1995), 콘돔사용(강희

선, 2001; Mahoney 등, 1995)에서도 중요한 변인으

로 제시되었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성 및 피임행

위에 확장하여 피임 자기효능감(Levinson, 1986), 

콘돔사용 자기효능감(강희선, 2001), 성적 자기주장

(장순복 등, 2001)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은 50점 만점에 인문계 여

고생 33.05점, 실업계 33.2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

이었으며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인문계 여고생은 학

년이 올라갈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실업계 여고생은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학교 

피임교육을 받은 경우,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

도가 개방적일수록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연

구한 강희선(2001)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피임 자

기효능감 정도와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성교 상황에서 성교를 거절

하거나(Sionean 등, 2002) 피임을 실천할 의도가 높

음을 의미하므로(강희선, 2001), 자기효능감이 낮은 

취약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개방적인 태도는 여고생들

이 피임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피

임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청

소년 성교육에서도 부모가 지속적인 지지자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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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두 집단 모두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

감 간에 정상관관계가 있어 피임지식이 높을수록 피

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정(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명행 등

(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피임교육을 통해 피

임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청소년 피임교육의 필

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본다

면, 여고생들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은 계열

별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문계 

여학생보다 실업계 여학생이 피임 지식이 더 낮고, 

피임 자기효능감 또한 낮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에 

좀더 취약한 집단으로서, 피임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피임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

가 있으며 청소년 성교육은 성적 자기주장으로 이성

교제 시 성교를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 방향과 더불어 예기치 않은 성적 상황에 노출되

었을 때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행위로써의 피임행위를 실

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실제적인 청소

년 성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를 비교해 보고 이를 토대로 

여고생들을 위한 피임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G구에 위치한 2곳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69명으로 자료수집기

간은 2008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연구도

구는 김선정(2003)이 개발한 피임지식 도구와 강희

선(2001)이 개발한 콘돔 자기효능감 도구를 수정한 

피임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2.0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χ2-test, t-test, one way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값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여고생의 성행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성과 

손잡기(χ2=47.25, p=.000), 포옹(χ2=49.69, p=.000), 

키스(χ2=62.66, p=.000), 애무(χ2=22.47, p=.000), 

진한 애무(χ2=7.99, p=.020), 성교(χ2=14.53, p=.001)  

경험에 있어 인문계 여고생보다 실업계 여고생의 경

험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여고생의 피임지식은 인문계 4.68점, 실업계 

3.19점으로 인문계 여고생이 실업계 여고생 보다 피

임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7, p=.000). 

  여고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은 인문계 33.05점, 실업

계 33.27점으로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인문계 여고생의 제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는 학년(F=26.6, p=.000), 성적(F=7.91, p= 

.001), 학교에서 피임교육 경험(t=3.73, p=.000) 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학년

(F=3.76, p=.025),  성적수준(F=4.23, p=.016), 이

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F=7.98,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실업계 여고생의 제 특성별 피임지식은 성적이 

좋을수록,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고      

생이 교육을 받지 않은 여고생보다 피임에 대한 지

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성적

(F=4.19, p=.017),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F=3.98, p=.020), 학교 피임교육 경험(t=2.69, 

p=.0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인문계 여고생과 실업계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두 변수 간에는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고생들은 개방적인 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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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되어 성 접근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성교육 방식과 더불어 예

기치 못한 성경험 상황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 및 

성전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임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키고 피임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임 관련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별

로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피임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성별과 계열별로 고등학생의 피임 실천행위의 차

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별과 계열별로 피임 실천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별, 계열별 맞춤식 피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며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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